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➊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실증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➋ �(기부금 모금 현황) 2023년 기부금 모금 총액은 약 650억 원, 기부자 수는 약 51만 명, 

기부건수는 약 52만 건이며, 12월에 전체 모금액의 40%가 집중

- �(지역별) 전남, 경북, 전북 등의 순으로 모금액이 많고, 비수도권 도지역에 모금 집중

- �(거주지역별)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타 광역지자체에 고루 기부,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기부자는 인접한 도지역에, 비수도권 도지역 거주 기부자는 동일 광역지자체 내 타 

기초지자체에 기부하는 경향

- �(연령대별·금액별)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 기부금액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의 비중이 높고, 500만 원 고액 기부자의 주된 연령층은 60대 이상

➌ �(답례품 선택 현황) 농·축산물, 가공식품 유형과 3만 포인트 이하의 답례품 선호도가 높음

- �30대 이하 및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지역사랑상품권, 60대 이상 및 비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농·축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

➊ �(기부주체) 지역주민,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기부주체를 단계적으로 확대

➋ �(기부금액 및 세액공제) 기부금액 제한 완화와 하한액 신설(소액 답례품 지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 한도 내 답례품 추가 지급 등 제도 개선

➌ �(모금주체) 기초지자체에 국한하여 모금 허용, 광역지자체는 구·군을 통합하여 모금하는 방안 검토

➍ �(답례품) 답례품 개발·선정 기준 완화, 답례품 비용지출 근거 마련, 답례품 품질관리 강화 등

➎ �(모금방법) 사적 모임 등에 대한 모금방법 규제 완화,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 등

➏ �(모금창구 및 모금 시스템 운영) 모금창구 다각화, 현행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필요

주요 내용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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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및 목적

(도입배경)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간 발전 격차 문제가 

대두되어, 참여정부 이후 재정분권을 추진해 왔으나 지역 간 재정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지방재정은 열악해진 상황

(목적) 고향에 대한 새로운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기부금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근거법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 (2021년 10월 제정, 2023년 1월 시행)

주요 내용

(기부주체 및 대상)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광역, 기초)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인으로 기부 가능

•�(기부주체)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기부 불가

•�(기부대상) 주민등록 주소지(현재 거주하는 지자체) 외 전국 모든 지자체(광역, 기초)에 기부 가능

•�(기부 상한액) 개인기부금 연 한도액은 500만 원으로 지정(지자체 모금 한도액은 없음)

(답례품) 기부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은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일정 한도 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지자체 간 과열 경쟁 방지를 위해 답례품 종류와 상한선 규정

- �(답례품 종류) ①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자체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② 지자체가 해당 지자체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③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

- �(답례품 지급 한도) 매회 기부되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기부자에 답례품 제공 가능

(모금방법) 기부금 모금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한 모금활동을 허용하고, 기부금 모금 

플랫폼으로는 농협 창구(오프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온라인) 운영

•�다만 개별적인 전화, 서신, 전자적 전송매체, 호별 방문 등을 통한 개별 접촉 그리고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모금방법은 금지

(세액공제) 개인당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기금 설치 및 사용, 결과 공개) 

•�(기금 사용목적) 고향사랑 기부금은 아래 네 가지 목적의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규정

- �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②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③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④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비용 사용) 지자체는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 

가능

•�(결과 공개의무) 지자체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기금의 운용결과를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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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현황

2023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총액은 약 650억 6,600만 원이며, 기부자 수는 51만 4,066명, 기부건수는 52만 

6,305건임

고향사랑e음(온라인)과 농협 창구(오프라인)를 통해 모금된 금액비중은 8:2임

•�고향사랑e음을 통해 모금된 금액은 약 524억 원(80.6%), 농협 창구를 통해 모금된 금액은 약 126억 원(19.4%)

전체 모금액의 약 절반(49%)이 11월과 12월에 집중

•�2023년 상반기에 모금된 금액은 전체 모금액의 36%였으나, 2023년 하반기에 모금된 금액은 전체 모금액의 

64%를 차지하였고, 전체 모금액의 40%가 12월에 집중

지역별 모금 현황

(광역지자체별 모금 현황) 기부금이 가장 많이 모금된 광역지자체(본청+시군구)는 전남(143.4억 원, 22%)이며, 

이어서 경북(89.9억 원, 14%), 전북(84.8억 원, 13%), 경남(62.5억 원, 10%) 등의 순으로 확인 

전체 모금액 중 비수도권과 수도권 비중은 각각 89%와 11%이며, 89개 인구감소지역과 非인구감소지역 비중은 

각각 57%와 43%로 나타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집중

•�비수도권 도지역의 비중은 81%이며, 이어서 수도권 11%, 비수도권 광역시 8% 순으로 나타남

•�229개 지자체 중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비중은 39%에 그치나, 모금액의 비중은 57%(341억 원)에 달함

표 1   지역별 기부건수 및 모금액 현황

지역 기부건수 비율 모금액 비율

수도권 77,023 14.6 7,160 11.0

서울 27,385 5.2 2,481 3.8

경기 41,009 7.8 3,906 6.0

인천 8,629 1.6 773 1.2

비수도권 449,282 85.4 57,906 89.0

광역시 53,974 10.3 5,295 8.1

부산 15,354 2.9 1,274 5.0

대구 8,808 1.7 747 1.1

광주 12,591 2.4 1,516 2.3

대전 6,441 1.2 628 1.0

울산 9,193 1.7 985 1.5

세종 1,587 0.3 145 0.2

도 395,308 75.1 52,610 80.9

충북 21,922 4.2 3,112 4.8

충남 37,758 7.2 4,317 6.6

전북 63,625 12.1 8,481 13.0

전남 92,761 17.6 14,336 22.0

경북 66,001 12.5 8,999 13.8

경남 52,340 9.9 6,248 9.6

제주 16,608 3.2 1,823 2.8

강원 44,293 8.4 5,295 8.1

계 526,305 100 65,066 100

주: 기부지역은 광역(본청) 및 기초지자체를 모두 포함하며, 중복기부 건을 고려하기 위해 기부자 수가 아닌 기부건수를 기준으로 분석.

(단위: 건,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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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개 지자체 모금 현황) 담양군 등 전남의 많은 시·군이 수위를 차지하며 이어서 제주(본청), 경북 및 전북 

시·군의 약진이 관찰되는데, 이는 출향민 규모, 모금의 적극성, 홍보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

연령대별 기부 현황

연령대별로는 30~50대(80%)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이 세액공제 혜택 등을 이유로 

기부에 관심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연령대별 비중은 30대(29%), 40대(27%), 50대(24%), 60대 이상(9%), 20대 이하(11%) 순으로 확인

연령대별 기부건수 비중은 지역별로 상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는 대체로 전국과 유사한 분포(1위 30대, 2위 40대)를 보였으나 전북, 전남 등 

비수도권 도지역에서는 40대와 50대의 기부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구는 60대 이상 기부비중이 20%를 

초과

표 3   모금액별 지자체 분포

모금액 구간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계

지자체 수(비율) 4곳(2%) 27곳(11%) 54곳(22%) 86곳(35%) 49곳(20%) 23곳(10%) 243곳(100%)

(모금액별 지자체 분포) 모금액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지자체가 86곳(35%)으로 비중이 가장 높음

•�전체 243곳 지자체 중 절반 이상(140곳, 57%)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모금액이 5천만 

원이 되지 않는 지자체는 23곳(9%)임

•�지자체별 평균 모금액은 약 2억 6천만 원이며, 모금액 기준 상위 20%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6억 5천만 원, 

하위 20%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5,100만 원으로 나타남

(기부 1건당 평균 기부액) 지자체 243곳 중 기부 1건당 평균 기부액(12만 3,628원)을 상회하는 지자체는 

85곳(35%)이며, 광역지자체(본청 기준)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의 기부 1건당 평균 기부액은 대체로 10만 

원 미만의 소액

•�전체 243곳 지자체 중 기부 1건당 평균 기부액이 20만 원 이상인 지자체는 6곳(2%)이며,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인 지자체는 138곳(57%), 10만 원 미만인 지자체는 99곳(41%)임

•�광역지자체(본청 기준)의 기부 1건당 평균 기부액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 광역시(광주 제외) 8곳은 

10만 원 미만의 소액이었으며, 기부 1건당 평균 기부액이 20만 원 이상인 광역지자체는 경북 한 곳에 그침

표 4   연령대별 기부건수 현황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기부건수 57,040 153,772 141,735 125,963 47,795 526,305

비율 10.8 29.2 26.9 23.9 9.1 100

(단위: 건, %)

표 2   상위 10개 지자체 모금 현황

지자체명 기부건수 모금액 지자체명 기부건수 모금액

전남 담양군 12,146 2,242 전남 영광군 7,111 934

제주(본청) 16,608 1,823 전북 순창군 4,289 878

전남 고흥군 4,428 1,231 전남 영암군 4,957 845

전남 나주시 6,751 1,067 전북 임실군 5,974 693

경북 예천군 5,170 977 경북 안동시 6,132 680

(단위: 건,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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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액별 기부 현황

기부자의 84%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44만 1,291건)’을 기부

•�기부건수는 10만 원(83.8%), 1만 원 이하(9.6%) 등의 순으로 많으며, 10만 원 이하의 비중은 97%에 달함

거주지역별 기부 현황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거주지역(광역시, 도)에 따라 기부지역 양상이 상이

•�(수도권 거주 기부자) 수도권 지역은 10곳 이상의 타 광역지자체에 고루 기부하는 양상이 관찰

- �거주지와 동일한 광역지자체 내 타 기초지자체에 기부한 비율은 서울(13%), 경기(18%), 인천(15%)인데, 

기부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도 서울은 25%, 경기는 27%, 인천은 30% 수준임

- �연령대가 높을수록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에 기부하는 비중은 감소, 비수도권 도지역에 기부하는 비중은 

증가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기부자) 인접한 도지역에 기부하는 경향

- �광주에 거주하는 기부자는 전남(68%)에, 대구에 거주하는 기부자는 경북(49%)에 가장 많이 기부

•�(비수도권 도지역 거주 기부자) 자신들이 거주하는 광역지자체 내 타 기초지자체에 기부하는 경향

- �기부자 본인이 거주하는 광역지자체 내 타 기초지자체에 기부하는 비율은 전북 71%, 전남 67% 등에 이름

표 5   기부금액별 기부건수 현황

구분 1만 원 이하
1만 원 초과  

10만 원 미만
10만 원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초과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기부건수 50,298 18,901 441,291 12,199 1,564 2,052 
비율 9.6 3.6 83.8 2.3 0.3 0.4

표 6   거주지역에 따른 기부지역 순위

거주지역
기부지역

거주지역
기부지역

거주지역
기부지역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서울 전남 서울 전북 대구 경북 대구 경남 충남 충남 전남 전북

경기 경기 전남 전북 광주 전남 광주 전북 전북 전북 경북 충남

인천 인천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전북 전남 전남 전남 광주 전북

강원 강원 전남 경기 울산 울산 경북 경남 경북 경북 전남 전북

부산 부산 경남 경북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남 전남 경북

충북 충북 전북 전남 제주 전남 경기 경북

(단위: 건, %)

기부자들이 대체로 30~50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나, 500만 원 고액 기부자의 주된 연령층은 60대 이상

•�(10만 원 이하의 소액 기부) 30대(53%), 40대(47%), 50대(41%) 등의 순으로 높음

•�(500만 원의 고액 기부) 60대 이상(50%), 50대(29%), 40대(11%) 등의 순으로 높고, 주로 상반기에 모금(40%)

- �전체 모금액의 약 절반(49%)이 11월과 12월에 집중된 것과 상이

고액 기부자의 거주지역별 기부지역은 상이하나, 고액 기부는 주로 비수도권 도지역에 집중된 양상

•�500만 원의 고액 기부지역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비수도권 도지역의 비중이 93%, 지방광역시 5%, 수도권 

2%를 차지하며, 광역지자체 수준에서는 전남(30%), 경북(19%), 전북(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고액 기부자의 거주지는 수도권(41%)에 집중되었으며, 이들은 대체로 비수도권 도지역에 기부하는 경향

-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액 기부자는 타 광역지자체에, 비수도권 광역시에 거주하는 고액 기부자는 거주지역과 

인접한 도지역에, 비수도권 도지역에 거주하는 고액 기부자는 동일 광역지자체 내 타 기초지자체에 기부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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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택 현황

답례품 선호 유형 및 가격대

2023년 답례품 선택건수 기준, 농·축산물, 가공식품,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답례품이 가장 인기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비중은 절반 이상(51%)이며, 가공식품의 비중도 29%에 달함

‘3만 포인트 이하’ 답례품 선택 비중은 98.3%인데, 이는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금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됨

그림 1   답례품 유형 및 가격대 선택 현황

주: 1) �답례품은 결제 완료, 구매 확정, 배송 완료, 배송 준비 중, 배송 중이면서 판매가가 0원이 아닌 건에 한하여 분석.

     2) �6가지 답례품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답례품은 ‘카테고리 없음’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비중은 0.4%임.

답례품 선택 현황

(기부지역) 광역지자체별(본청+시군구)로 답례품 가격대별 선택 현황이 상이

•�1만 포인트 이하의 ‘소액’ 답례품 선택 비중은 서울이 98%에 달했으며, 인천 49%, 부산 40%로 그 뒤를 이음

•5만 포인트 초과의 ‘고액’ 답례품을 선택한 비중은 모든 시도에서 대체로 0~1% 내외임

(연령대) 30대 이하는 지역사랑상품권, 40대 이상은 농·축산물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음

•(30대 이하) 지역사랑상품권(39%), 농·축산물(30%), 가공식품(23%) 순으로 선호가 높음

•(40~50대, 60대 이상) 농·축산물, 가공식품, 지역사랑상품권 순으로 선호가 높음

(거주지역) 수도권 거주 기부자들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음

•지역사랑상품권(37%), 농·축산물(32%), 가공식품(23%), 수산물(5%) 등의 순으로 선호가 높음

•30대 이하 연령대는 지역사랑상품권, 60대 이상 연령대는 농·축산물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비중: 30대 이하(44%) > 40~50대(30%) > 60대 이상(23%)

- �농·축산물 선택 비중: 60대 이상(40%) > 40~50대(35%) > 30대 이하(28%)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지역에 거주하는 기부자들은 ‘농·축산물’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음

•공통적으로 농·축산물, 가공식품, 지역사랑상품권, 수산물, 생활용품, 관광 서비스 등의 순으로 선호가 높음

농·축산물

(44%)

가공식품

(29%)

수산물

(7%)

생활용품 (4%)

지역사랑

상품권

(15%)

관광 서비스 (1%)

답례품 
유형

1만 포인트

이하

(29%)

1만 포인트 초과

3만 포인트 이하

(69%)

3만 포인트 초과

5만 포인트 이하

(1%)

5만 포인트 초과

(1%)

답례품
가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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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제도 개선방안

중점 제도 개선과제별 검토방향

중점과제 ➊   기부주체

(현행)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허용(「고향사랑기부금법」 제4조)

(제도 개선방향)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과 기부주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부주체를 단계적으로 확대

•�지역주민(인구감소지역 주민에 한해 적용), 법인 또는 단체(주사무소 소재지 외 기부 허용1))로 우선 확대하고, 

지역주민(인구감소지역과 非인구감소지역 모두 포함), 법인 또는 단체(주사무소 소재지 포함 기부 허용1)), 

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등으로 확대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점과제 ➋   기부금액

(현행) 개인별 연간 상한액 500만 원

(제도 개선방향) 기부금액 제한 완화, 하한액 신설로 소액 답례품 지급에 소요되는 지자체 행정비용 절감 필요

•�개인별 연간 상한액 2,000만 원으로 확대(국회 본회의 의결(’24년 2월)), 하한액 신설(일본은 하한액 2,000엔)

중점과제 ➌   세액공제

(현행) 10만 원 이하 기부액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도 개선방향)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제도 활성화 도모

•�수도권, 비수도권 대도시는 세액공제 한도 축소 또는 현행 유지, 인구감소지역은 세액공제 한도 확대, 은퇴자, 

비취업자 등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부자 대상으로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답례품2)을 추가 지급

중점과제 ➍   모금주체

(현행) 전체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고향사랑기부금법」 제4조)

(제도 개선방향) ① 국민이 인식하는 고향의 공간적 단위(광역·기초 지자체, 읍·면·동, 마을 단위 등)가 연령 등에 

따라 다르고, 수도권에서 계속 거주하는 인구비중이 증가하는 상황, ②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모금주체로서 

역할이 중복되며 기초지자체 대비 광역지자체의 기부금액이 매우 저조한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

•�기초지자체에 국한하여 모금 허용, 광역지자체는 구·군을 통합하여 모금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점과제 ➎   답례품 개발 및 관리, 비용 처리

(현행)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그 외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고향사랑기부금법」 제9조), 답례품 비용 지출에 

관한 명확한 근거 부재(「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 답례품 품질관리 문제 발생

(제도 개선방향) 지속적 기부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개발 및 선정기준 완화, 비용지출 근거 마련, 

답례품 품질관리 강화 필요

•�[답례품 개발 및 선정 기준] 지역에서 원재료를 조달하여 활용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 

아니더라도 답례품 공급 허용, 농수산물 생산기반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답례품의 공동 

개발·공급 허용 등

•�[답례품 관리] 법 개정을 통해 답례품 비용지출 근거3) 마련

•�[답례품 비용 처리] 납품업체 선정 시 현장 조사 및 위반 업체 행정조치 필요

의안정보시스템 내 발의된 의안 내용(’22년 10월~’23년 12월, 17건), 243개 지자체 정책실무자 대상 의견수렴 조사내용, 시·도 

연구원 권역별 협력 포럼 자료 등을 분석하여, 중점 제도 개선과제 도출

1)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고향사랑 기금사업 중 국가가 인정한 기금사업에 한해 기부 허용.

2) �지역의 방문과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답례품 제공을 우선 검토.

3)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기금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국회 본회의 의결(’24.2월)).



중점과제 ➏   모금방법

(현행) 호별 방문, 개별적인 전화·서신,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대한 모금방법 규제(「고향사랑기부금법」 

제7조)로 인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제도 개선방향) 사적 모임 등에 대한 모금방법 규제 완화 필요

•�호별 방문, 개별적인 전화·서신 외 모금방법 허용(국회 본회의 의결(’24.2월)), 중앙부처와 지자체 홍보 책무 

강화(국회 본회의 의결(’24.2월)), 중앙부처는 KTX, 전광판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지자체는 기금사업 및 

답례품을 홍보하는 등 역할 분담

중점과제 ➐   모금창구 및 모금 시스템 운영

(현행) 온라인(고향사랑e음 시스템), 오프라인(농협 창구)에서만 기부 가능(「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 현행 

고향사랑e음 시스템 내 기금사업 및 답례품 목록 개선 필요성 대두

(제도 개선방향) 기부 활성화를 위해 모금창구 다각화, 현행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필요

•�[모금창구 다각화] 민간 모금 플랫폼 도입 및 운영(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활용한 기부, 그 외 민간 모금 플랫폼 

운영 허용 등)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답례품 목록 및 분류체계 개선, 답례품 선택 후 남은 포인트 재기부 허용, 고령 

기부자 대상 시니어 앱 운영, 연고지 등 기부자 기초자료 수집, 가족 간 포인트 합산 제도 도입 및 운영 등

기타 사항

(제도 명칭 변경) 고향에 대한 인식 변화, 수도권 계속거주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랑기부제’ 등으로 변경 

검토

(기부자 개인정보 열람 허용) 개인정보 열람 동의를 얻은 기부자에 한해 기금사업 추진 현황 등을 알릴 수 있도록 

개인정보 열람 허용

(오프라인 창구에서 답례품 선택 허용) 오프라인 창구(농협)에서도 기부 후 답례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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